
백원국 차관, GTX-A 개통 후 4차 운영 상황 점검

- “비상대응체계 확립과 6월 구성(용인)역 개통에 만전”당부 -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30일(1차), 3월 31일(2차), 4월 1일(3차)에 

이어 4월 5일(금) 오후 3시에도 GTX-A 개통 현장(수서·성남·동탄)을 방문

하여 제4차 GTX-A 운영 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GTX 서비스를 이용 

중인 시민들과 소통하였다.

□ 백 차관은 GTX-A 운영사 및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후 1주일간의 

운영 현황 및 상시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으면서, “개통 후 지금까지 

문제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는 것은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전력을 

다해 개통을 준비하였고, 개통 이후에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상시 대응 

체계를 유지한 덕분”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

 ㅇ “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GTX-A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차량 운행 및 

역사 운영, 이례 상황에 대비해 실시 중인 24시간 상시대응체계 근무도 

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또한, 백 차관은 GTX-A 열차에 탑승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였다.

 ㅇ 백 차관은 “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시민들께서 GTX-A를 이용해 출퇴근 

시간을 절약하고 쾌적한 차량 내부, 편리한 환승 동선 등에 만족한다고 

얘기해 주셨으며, 지하철에 비해 긴 배차간격 등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

말씀해주셨다” 면서,

 ㅇ “GTX-A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

직접 현장에 나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 사항들을 지속 점검

하여 미비한 사항들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 

□ 백 차관은 현장점검을 마치면서 “GTX-A 개통이 가져다 준 삶의 여유를 

용인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조속히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6월말 예정인 

구성역 개통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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